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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practic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flipped-learning based 

on-campus practicum and to verify the mediating role of major satisfacti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29 second-year nursing students at K University in G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based on 

Baron and Kenny’s procedure, and the Sobel test.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ll four variables were 

above the mid-level and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Academic self-efficacy affect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partial mediation of major satisfaction, whereas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only a full mediating effect via major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lipped-learning 

practice enhances academic outcomes by reinforcing students’ major-related meaning and engagement. 

Further multi-institu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as well as model extensions incorporating variables 

such as major identity and learning motivation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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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 교내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G시 K대학교 2학년 12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고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 변수는 모두 중상 수준이었으

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의 부분매개를 통해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쳤고, 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 효과만 나타났다. 이는 플립러닝 실

습경험이 전공 의미화와 학업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며, 향후 다기관·종단 연구와 전공정체

성·학습동기 등을 포함한 모형 확장이 요구된다.

▸주제어: 플립러닝, 교내실습교육, 학업적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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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간호대학생이 교내 실습을 통해 기본간호술을 체득하는 

것은, 그들이 이후 임상에 진입할 때 필수적인 역량을 준

비하는 기초 과정이다. 간호교육 인증기준에 따라 핵심기

본간호술(Core Basic Nursing Skills)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교내 실습은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 학습과 숙련

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단계이다[1]. 그러나 현실에

서는 교수자 대비 학생 수의 불균형, 실습실 자원의 제한, 

학생 개개인의 사전 준비도 차이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

해, 전통적 방식의 실습만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실

습 경험과 숙련된 술기 습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이 지속되어 왔다[2].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이론 학습을 사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

고, 실습실에서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술기 적용을 중심

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혁신 교수법으로 주목받고 있다[3]. 

국내외 연구에서 플립러닝은 간호대학생의 역량, 자기효능

감, 학습동기, 비판적 사고, 실습 집중도 등 학습성과를 전

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6]. 특히 최근 

연구들은 플립러닝이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임상 상황에

서 요구되는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실

습 참여도를 높여 교내실습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7-8].

기존의 플립러닝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교수법과

의 비교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9], 자기주도학습 능력

[10–11], 혹은 임상 수행능력[12] 등 단일 결과 변인의 변

화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플

립러닝이 학습자 참여와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효과적

인 교수‧학습 전략임을 확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학습자

의 인지적·정서적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교내 실습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이 실습 

준비도, 학습 태도, 심리적 몰입을 어떻게 촉진하고, 이러

한 요인들이 다시 학습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

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교내 실습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이 학습자의 

심리‧정서적 요인인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 

및 실습 관련 학습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적 과정을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전공만족도는 학습자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전공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으

로, 학습 몰입, 학업 지속 의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3], 플립러

닝과 같은 능동적 학습 전략이 전공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

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립

러닝과 같은 능동적 교수‧학습 전략이 전공만족도를 어떻

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자기효능감과 실습 

관련 학습성과에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

한 실증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는 플립러닝의 

교육적 효과를 단순히 교수법의 우수성이나 학습 결과의 

차이로만 해석하게 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교

수‧학습 설계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임상실습 이전 단계의 교내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

이 기본간호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실습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전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제공되는 교수‧학습 경험은 이후 임상실

습 적응과 학습 성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교내 실습에서 플립러닝이 학습자의 전공만족

도를 매개로 자기효능감 및 실습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플립러닝을 단순한 학습 기법

이 아닌 간호대학생의 학습 태도와 심리적 준비도를 강화

하는 교육적 기제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국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이 간호대학생의 임상

결정능력, 팀 기반 문제해결력, 술기 정확성 등을 향상시

키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15], 국내 연

구의 경우 플립러닝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습교과목에서의 학습경험이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어, 

국제적 연구 흐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연구 공백이 존재

한다. 특히 교내 실습은 실습 전 이론적 지식의 타당화가 

중요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수준이 학습성과를 좌

우하는 교육적 맥락이라는 점에서[16], 플립러닝의 효과를 

학습자의 심리적 경험과 연결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은 간호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학문적·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플립러닝 교수법이 

간호대학생의 교내 실습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유

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플립러닝을 적

용한 실습 경험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공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실습 관련 학습성과

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플립러닝이 단순

히 술기 수행을 보조하는 교수법을 넘어 학습자의 태도와 

심리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적 기제로 기

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내 

실습교육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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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근거 기반으로 제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실습 환경과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플립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실습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과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Research subjects

본 연구는 G시 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1학기 ‘기

본간호학실습Ⅰ’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를 편의표집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

익이 없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문 조사자와 성적 평가권

자가 다름을 고지하여 익명성과 자발성을 보장하였다. 

‘기본간호학실습Ⅰ’ 교과목은 전공 교육과정에서 처음

으로 체계적인 교내 실습교육을 경험하는 핵심 기초 교과

목으로[1,2], 간호 술기 수행 능력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인식과 학습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점에 해당한다. 

또한 이론-실습 연계성이 높고, 사전학습, 팀 기반 실습, 

피드백, 자율실습 등 플립러닝 교수법의 핵심요소를 체계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3,16]. 기존의 플립러

닝 관련 연구들이 주로 학업성취도,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단일 변인의 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었다면[9,10.14], 본 

연구는 플립러닝 교수법이 학습자의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교내 실습교육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해당 교과목은 플립러닝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

들은 수업에 앞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기본간호

학 이론 강의 영상과 교수자가 제작한 핵심기본간호술기 

동영상을 사전에 학습하였다. 사전학습 이후 학생들은 자

율실습 시간을 활용하여 실습 항목별 수행 여부를 점검하

고, 수업에서는 조별활동을 중심으로 핵심기본간호술기를 

직접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교수자는 학생들의 술기 수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즉각적인 구두 피드백과 시범을 제공

하였다. 또한 실습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미흡한 부분은 

반복수행과 수정 기회를 제공하여, 적용과 확인 중심의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하

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

구[13]를 토대로 예측변수 10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증력 .80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은 118명으

로 나타났다. 탈락률 20%를 고려해 145명을 모집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미수거 설문 16부를 제외한 최종 1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Research tools

3.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간호학과 입

학동기, 선호하는 수업방법, 플립러닝 수업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2 Practice Satisfaction

본 연구에서의 실습만족도는 교내 실습교육 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실습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의미

하며, 실습 환경과 내용의 적절성, 실습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도와 몰입 정도 등 실습이라는 구체적 학습 맥락에서 

형성되는 즉각적·상황적 만족 수준을 반영하는 단기적 경

험 중심 변수로 정의된다. 

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문숙, 유일영[22]이 개발

한 학습만족도 평가도구를 장은화, 박수현[23]이 ‘학습’을 

‘실습’으로 수정하고 교수자 만족 문항 7개를 제외하여 자

율실습만족도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총 17문항으로 점수 범위

는 17~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장은화, 박수현[23]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8로 나타났다.

3.3 Academic Self-Efficacy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Ayres[24]가 개발하고 박신영

과 권영란[25]이 번안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7점 Likert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7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범위는 17~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신영과 권영란[25]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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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cademic Achievement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는 주관적 학업성취도이다. Rovai 

등[1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

역에서의 학업성취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형식의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김주

연 등[1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

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범위는 

1-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Rovai 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이었고 김주연 등[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93.이었다.

3.5 Major Satisfaction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도는 학습자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자각하는 전반적인 만족 수준과 긍적적 태도

이며, 특정 수업이나 실습 경험에 대한 일시적 평가가 아

니라 전공 전반에 대해 형성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태도로 정의된다.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

혜숙[26]이 개발한 34개 문항 중 이동재[27]가 전공만족 

관련 18개 문항을 추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일반

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범

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2이었고, 이동재[27]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7로 나타났다. 

4.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전 기관생명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KW-2025-A-9)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5년 06월 02일에서 06월 27

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내용, 목적, 방법, 절차에 관한 내

용이 명시된 공고문과 함께 구글 폼 설문지 링크를 게시하

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

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대상

자에게 설명문과 동의서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참여 결정은 자유롭게 정하

도록 하였다. 설문에 걸리는 시간은 10~15분 정도이며, 연

구 대상자의 연락처는 중복참여를 방지하고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여, 연구

자만 접근할 수 있게 장소와 컴퓨터에 보관하여 연구종료 

후 폐기하였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

으며, 통계 검정은 유의수준 .05 미만으로 하였다. 본 연구

의 변수 역할은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독립변수는 자기효

능감과 실습만족도, 매개변수는 전공만족도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성취도, 실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의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고, 학업성취도, 실습만족

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자기

효능감 및 실습만족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

개효과 평가는 Baron과 Kenny[28]의 절차와 Sobel test

로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 분석

은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Result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86명(66.7%), 남학생은 43명(33.3%)

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6±6.78

세였다.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40명(31.0%)으로 가

장 많았으며, ‘적성에 맞아서’가 38명(29.5%), ‘주변사람의 

권유’에서는 35명(27.1%)의 높은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 

선호 방식은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95명(73.6%),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CBL)을 선호하는 

학생이 12명(9.3%)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플립러닝 학습

법 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11

명(8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8명(14%)이 경험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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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or 

M±SD

Gender
Female 86(66.7)

Male 43(33.3)

   Year 25.6±.6.78

Motivati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Matched my aptitude 38(29.5)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10(7.8)

prospect for high employment 40(31.0)

Recommended from others 35(27.1)

Social contribution and service 

motivation
6(4.7)

Preferred 

Instructional 

Method

Lecture-based instruction 95(73.6)

Discussion-based instruction 11(8.5)

Case-Based Learning 12(9.3)

Problem-Based Learning 11(8.6)

Experience 

with flipped 

learning

Yes 111(86.0)

No 18(14.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9)

2. Levels of Each Variable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교내실습을 받은 대상자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7점 만점의 평균 5.93±1.03점, 실

습만족도는 5점 만점의 평균 4.38±0.67점,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의 평균 3.89±0.75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의 

평균 4.32±0.6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M±SD

Academic Self-efficacy 5.93±1.03

Practice Satisfaction 4.38±0.67

Academic Achievement 3.89±0.75

Major Satisfaction 4.32±0.66

Table 2. Levels of Academic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Major 

Satisfaction                                  (N=129)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학업성

취도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실습만족도(r = .77, p < .001), 학업성취

도(r = .70, p < .001) 및 전공만족도(r = .77, p < .001)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r = .65, p < .001) 및 전공만족

도(r = .87, p < .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학업성취도는 전공만족도(r = .70, p < .001)와도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1 2 3 4

r(p) r(p) r(p) r(p)

1. Academic Self-efficacy 1

2. Practice Satisfaction
.77

(<.001)
1

3. Academic Achievement
.70

(<.001)

.65

(<.001)
1

4. Major Satisfaction
.77

(<.001)

.87

(<.001)

.70

(<.001)
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Major Satisfaction                                 (N=129)

4. Mediating Effect of the Major Satisfaction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종속변수의 학업성취도와 독립

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Durbin-waston 지수는 1.96으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상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2.54 - 4.61로 모

두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미치는가와 전공만족도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Baron과 Kenny[28]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

만족도를 투입하여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를 예측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B=.16, p<.001)과 실습만족도(B=.66, 

p<.001)가 모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설명

력은 7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종속변

수인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학업적 자기효능감(B=.35, p<.001)과 실습만족도

(B=.31, p=.006)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

취도도 높아졌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51.6%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에서는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

(B=.41, p=.0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B=.28,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

단계의 비표준계수 B값이 .35에 비해 .28로 영향력이 감소

하면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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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

습만족도는 2단계에서 유의했으나(B=.31, p=.006), 3단계

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3, p=.811), 전

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41, p=.005). 따라서 실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의 관계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Z=2.30, p<.05), 실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전공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유의하

였다(Z=2.74, p<.01). 이러한 결과는 실습만족도가 전공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B=.66, p<.001)과 전공만족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B=.41, p=.005)이 모두 유의한 경로

계수의 곱(a×b)에 의해 간접효과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

며, 전공만족도를 통제한 이후 실습만족도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B=.03, p=.811)을 통해 실습만족

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완전매개 

구조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는 

Fig. 1과 Fig. 2에 제시하였다.

Steps B β t p
Adj

.R2 F p

step

1

Major Satisfaction -

Academic Self-efficacy .16 .25 3.88 <.001
.780 227.78 <.001

Practice Satisfaction .66 .67 10.14 <.001

step

2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35 .48 4.97 <.001
.516 69.32 <.001

Practice Satisfaction .31 .27 2.82 .006

step

3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28 .39 3.90 <.001

.542 51.54 <.001Practice Satisfaction .03 .03 .23 .811

Major Satisfaction .41 .36 .39 .005

Academic Self-efficacy: Sobel test: Z=2.30, p < .05

Practice Satisfaction: Sobel test: Z=2.74, p < .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N=129)

Fig. 1.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academic 

achievemen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Fig. 2.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academic 

achievement on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IV. Discussion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 교내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만족도

가 수행하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모

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성취 

또한 이들 변인과 강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

사점을 가진다. 특히 전공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실습만족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핵심적임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자의 진학동기에서 ‘높은 취업률’과 ‘적성과의 

일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진학 동기는 전공만족의 예측 

요인이라는 결과[14]와 일치하며, 간호학이라는 전공이 학

생들에게 직업적 안정성과 개인적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

키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

서 강의식 교수법 선호도가 다소 높았음에도 플립러닝 학

습 경험률이 상당히 높았던 점은 O’Flaherty & 

Phillips[16]가 제시한 전통적 강의 중심 수업에 익숙한 학

생도 능동적 학습전략에 수용적일 수 있다는 보고와 부합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습자 중심 교수법으로의 전

환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플립러닝 기반 실습학습

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각 변인의 수준은 중·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는 모두 전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학업성취도와도 유

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습만족도는 전공만

족도가 투입되자 영향력이 소멸하여 전공만족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 실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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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가 단순한 직선형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요인의 중첩 속에서 작동함

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플립러닝 교수법을 구성하는 여러 운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사전학습

은 학습자가 실습수업 이전에 핵심 개념과 술기 절차를 충

분히 인지하도록 하여, 실습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완화하

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준비 상태를 인식하고 통제감

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기

제로 작용한다.

또한 팀 기반 활동과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습

자가 자신의 수행을 타인과 비교·조정하고, 오류를 수정하

며 성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중심의 실습 경험은 학습자의 참여도와 몰입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전공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불어 반복적 자율실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술기를 연습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실습 

경험을 단순한 과제가 아닌 성취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플립러닝 교수법의 각 구성 요소는 독립적으

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교육

적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플립러닝 기반 

실습교육이 단순한 수업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인지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교수전략임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플립러닝 및 간호교육 연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먼저, 플립러닝 수업 환경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며[4,12],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

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몰입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10,13]. 이는 사전학습–상호작용–적용의 

순환 구조를 통해 학습자의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결

과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로 이어지는 

Bandura[29]의 이론적 흐름을 반영한다. 플립러닝 기반 

수업이 ‘준(準)임상 경험’을 보완하여 실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30]. 또한 플립

러닝 기반 수업이나 시뮬레이션 병합 수업은 제한된 임상 

환경에서도 반복적이고 안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신감과 실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전공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

로 보여준다[12,15]. 

본 연구는 플립러닝 교수법을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직접 비교하는 대조군 설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립러닝 교수법의 상대적 우수성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법 간 

효과 차이를 검증하기보다는, 플립러닝 기반 교내실습 환

경에서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전공

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해석은 플립러닝의 효과를 단순 

비교가 아닌, 학습자의 정서·인지적 경험이 학업성과로 전

이되는 메커니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통식 강의식 실

습수업과 플립러닝 기반 실습수업을 비교하는 준실험 연

구를 통해 교수법 간 효과 차이를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매개 구조가 교수법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실습만족도와 학업성취

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났다는 결과는 대학

생이 전공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수록 학업적 

동기와 학습 행동이 강화되어 실제 학업성취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해서만 학업

성취에 도달한 결과는 실습 경험이 단순히 기술 습득이 아

니라 “전공 선택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의미 기반 경험”으

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2,7,14,15]와 일치한다. 

전소연 등[2]는 교내실습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전공에 대

한 자신감, 흥미, 애착을 강화한다고 하였고, 전공만족도

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매개변수임을 

제시하였다[14]. 플립러닝 기반 실습은 전통적 실습보다 

학습 참여도와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며[5,7], 이러한 학습

과정은 실습경험이 전공정체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간호학은 강도 높은 실습

과 학습량,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학문 분야이므로, 전공만

족도는 학생의 학업 지속력과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즉, 실습만족도는 직접적인 

성취로 이어지기보다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소속

감을 강화한 뒤 학업적 노력과 성취로 이어지는 보다 정서

적–인지적 전이 과정을 거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구조

를 보인 반면 실습만족도는 완전 매개구조를 보인 차이는 

두 변인의 특성 차이로 설명된다. 자기효능감은 학습 전반

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인지 요인으로 즉각적인 학업 행동

을 촉진하지만, 실습만족도는 실습 경험이라는 국지적 맥

락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요인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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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여가 이루어져야 학업적 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17].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이라는 직업의 특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간호학은 실무중심 전문직으로서 전공에 

대한 소속감, 정체감, 의미감이 강할수록 학습 몰입과 성

취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는데[1,21], 실습만족도가 전공

만족을 거쳐 학업성취로 이어진 본 연구 결과는 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 실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다. 플립러닝 기반 교내실습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증진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

대가 될 수 있으며, 교수자는 실습수업을 단순한 기술 연

습의 장이 아니라 전공에 대한 의미와 소속감을 강화하는 

교육적 환경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실습

경험이 전공만족도로 이어지도록 피드백의 질, 성취경험 

제공, 자기주도적 탐구의 기회를 강화하는 교수학습 전략

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단일 대학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수행된 횡단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전체 간

호대학생 집단이나 다양한 교육 환경에 그대로 일반화하

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 

자료에 기반하여 변인을 측정하였으므로, 학습자의 인식과 

정서 상태가 응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횡단적 연구 설계의 특성상 플립러닝 교수법, 전공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간

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흐름 속에서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 

교내실습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업성과로 전이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실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함으로써, 플립러닝 교수법의 효과를 단순한 

교수법 비교가 아닌 학습자의 정서·인지적 경험의 상호작

용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플립러닝 기반 실습수업을 설계할 때, 

사전학습을 통한 준비도 강화, 팀 기반 실습과 교수자의 

즉각적 피드백 제공, 자율실습 기회의 체계적 운영 등을 

통해 실습 경험이 전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되도

록 교수설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

내실습 교육은 단순한 술기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전공 정

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

는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간호교육에서 교수설계의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

해하고, 실습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실

천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 교내실습 환경에서 간호대학

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수행하는 매개효

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습만족도는 모두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고, 두 변인은 학업성취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전공만족도를 투입한 매개모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 실습만족도는 완전 매개효과

를 나타내어, 전공만족도가 학습자의 경험을 학업적 성취

로 전환시키는 핵심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립러닝이 단순한 교수법의 변화가 아

니라,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강화와 전공 정체성 확립을 통

해 학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구조임을 시사한다. 따

라서 교내실습 교육에서는 실습경험의 질을 높이고 학습

자의 성취 경험을 강화하며, 전공에 대한 의미와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단일 대학을 대상으로 한 횡단 연구라는 한계

를 가진다. 향후에는 다양한 교육환경과 플립러닝 구성요

소를 비교하는 연구, 전공정체성, 학습동기, 임상수행능력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플

립러닝 기반 실습교육의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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